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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소음코드로 사용된 IMO Resolution A.468(XII)이 2012

년 12월에 Res. MSC.337 (91)로 개정되었다. 개정 소음코드 

Res. MSC.337(91)는 소음기준 및 계측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

의하고 있으며, Res. MSC.338(91)은 SOLAS 협약 제2-1장 제

3-12규칙으로 편입됨과 강제화 및 적용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SOLAS(Safety Of Life at Sea)의 강제화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다.

i)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은 선

내 소음을 계측하고, 소음검사 보고서를 선내에 비치한다.

ii) 선내 소음을 계측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선원

이 거주하는 구역의 격벽 등에 차음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iii) 선원의 청력 보호를 위해 고소음이 발생 하는 구역에 경

고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및 강제화 된 소음코드를 적용받는 선박은 2016년 상

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이에 당사에서 기적용한 설계 및 

소음계측 대책 등을 소개한다. 

2. 개정 소음코드 검토

개정 소음코드 MSC.337(91)은 기관실 등 선박에서 발생하

는 소음으로부터 선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SOLAS

협약 제2-1장 제3-12규칙으로 채택되었다. 개정 소음코드는 

소음기준, 소음계측 자격조건, 적용시기 뿐만 아니라 개괄적

인 소음저감대책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기술보고에서는 

소음기준, 적용시기, 소음계측 자격조건에서 대해서만 간략하

게 정리하였다.

2.1 소음기준

개정된 소음코드 MSC.337(91)에 의해 거주구역 최대허용 

소음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격실 간 음향감쇠지수(sound 

reduction index) 요구치도 강화되었으며, 일부 구역 기준은 

신설되었다. 표1과 표2에 개정 전 후의 소음 기준의 차이를 나

타내었다.

개정 전후의 소음기준 차이를 요약하면, 총톤수 10,000 GT

의 전후로 소음기준이 분리되었으며, 거주구역의 소음기준이 

5dB(A) 강화되었다. 격실 간 차음성능 요구치가 5dB 강화 되

었으며, 통로와 선실사이의 요구치 등이 신설되었다.

표 1 거주구역 최대허용 소음기준의 강화 내용

거주
구역

개정 기준
기존
기준1,600GT이상

10,000GT미만
10,000GT

이상

선실 병원 60 55 60

식당 65 60 65

휴게실 65 60 65

사무실 65 60 65

표 2 거주구역 격벽의 차음성능 강화 내용

구역구분
개정 기준 기존 기준

가중음향감쇠지수, Rw

선실과 선실사이 35 30

공용구역과 선실사이 45 45

통로와 선실사이 30 -

왕래가능한 문이 달린 
선실과 선실사이

30 -

위의 차음성능 기준은 강제사항이나, 선박에 판넬, 문 등이 

설치된 후의 실선 차음 시험은 권고사항이다.

2.2 적용시기

개정 소음코드의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2014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또는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용골이 거

치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3) 인도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 선박

위의 적용시기에 의해 당사는 2016년 상반기에 인도되는 

선박 일부에 개정 소음코드를 적용하였다.

기술보고

선박 소음코드 강제화에 따른 
대처 현황

권종현, 김문수, 양성붕 (㈜한진중티엠에스)



기술보고 ▶▶▶ 선박 소음코드 강제화에 따른 대처 현황

    54                                                                                     대한조선학회지┃제 52 권 제 4 호

2.3 소음계측 자격조건

개정 소음코드는 소음계측자의 자격조건을 기술표준 ISO 

17020/25에 따른 품질시스템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선박의 

소음계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 소음코드가 SOLAS에 편입되어 선급의 강제화 사항으

로 되었다. 그래서 선급에서는 소음계측 자격 심사를 확인한 

후, 자격 등록된 업체에게 소음계측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

다. 물론, 시운전 소음계측시에는 선급 현장 Surveyor가 입회

하도록 하고 있다.

3. 소음코드 적용대책

개정 소음코드 SOLAS의 강제화 주요 내용에 의거하여 적

용대책을 분류하였다. 각 조선소의 거주구 배치나 구조가 다

르기 때문에 조선소별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본 기술보고

에서는 당사에 적용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3.1 최대 허용 소음기준 대책

거주구역의 소음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적선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고위험 구역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고위험 구역에 대해 주요 기여 소음원을 파

악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래에 실제로 고위험 구역 

선정과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였다.

실적선 자료 중 거주구역 Tally office가 기존 소음기준은 

만족하나, 5dB 엄격해진 개정 소음기준은 만족하지 못하였다. 

주요 기여 소음원은 인접한 팬소음으로 판명되었으며, 250Hz 

이상의 중주파수 대역이 주성분으로 분석되었다. 소음저감 대

책으로는 Office와 팬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치하여 팬에서 전

달되는 공기음을 차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주파수 대역에 저

감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에 추가 시공하였다. 그림 1

에 Tally office의 호선별 소음수준과 옥타브 밴드 소음수준을 

나타내었다.

위의 경우와 같이 거주구역에 대해 고위험 구역을 산정하

여, 기여 소음원, 공기음과 고체음으로 인자를 분류하여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선의 대책은 초기설계 단계에서 

소음원과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이며, 차

선책으로는 흡차음재를 추가로 설치하는 소음저감 대책이다.

시운전시 기본적으로 LAeq로 계측하고 85dB(A) 초과하는 

구역은 LCeq와 LCpeak로 계측하여, 청력손상방지 대책의 참

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당사는 선급으로 부터 소음계측 자격인증을 획득하여 시운

전시 소음계측을 자체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 Tally office 호선별 소음수준과 
옥타브 밴드 스펙트럼 

3.2 격실사이 차음기준 대책

일반 상선에서는 거주구역 선실사이의 실선 차음시험을 수

행하지 않았다. 개정 소음코드에서도 실선 차음시험이 강제적

이지는 않고, 차음성능은 기술표준 ISO 14140-2:2010 

(Acoustics-Laboratory measurement of sound insulation in 

buildings and of building elements-Part 1: Airborne sound 

insulation)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행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시운전 중에 소음계측 시 재료의 설

치가 의문스러운 경우에는 대표적인 칸막이, 마루, 문 등을 선

택하여 계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판넬이나 문 등의 설치 상의 정확도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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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에 차음기준을 만족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의 선주 주도 상황에서는 선주의 실선 차음시험 요구를 무시

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당사에서 건조하는 호선에 대해 실선 차음시험을 수

행하고, 거주구역 격벽의 실제 가중음향지수를 구하였다.

실선 계측방법은 ISO 16283-1:2014(Acoustics-Field 

measurement of sound insulation in buildings and of 

building elements-Part 1: Airborne sound insulations)에 준하

여 수행하였으며 아래의 식으로 최종 가중음향감쇠지수(Rw )̀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계측인자는 수음실 배경소음(B2), 잔향

시간(T2)와 수음실과 음원실의 음압수준(L1 & L2)이다.

수음실 배경소음 & 잔향시간 계측

음원실 & 수음실의 음압수준 계측

그림 2 실선 차음시험 절차 

계측절차는 아래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수음실의 배경소음 계측 (B2)

- 수음실의 잔향시간 계측 (T2)

- 음원실과 수음실 음압수준 계측 (L1 & L2)

그림 2에 실제 계측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은 실선 차음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가중음향지수를 추출한 결과이다.

배경소음과 수음실 & 음원실 소음수준

수음실 잔향시간

최종 가중음향감쇠지수

그림 3 실선 차음시험 결과 

실선 차음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1) 강 격벽이 있는 경우는 차음수준이 약 45dB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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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되었다. 공용 공간과 선실사이에 강 격벽을 설치하면 기

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2) 기존의 50mm 판넬은 차음수준이 30dB 전후이므로, 선

실과 선실사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High noise reduction 판

넬로 교체해야 한다.

3) 통로와 선실사이는 강 격벽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음기

준 30dB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문 틈새로 고주파

수 성분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2차 실선 시험에서는 일반 문

대신에 High noise reduction 문을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차음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선실과 선실사이의 판넬과 

선실 문을 High noise reduction 판넬과 문으로 교체하였다.

3.3 경고표지판 대책

소음수준이 85dB(A)보다 높은 구역의 경우는 다음의 표 3

과 그림 4를 참조하여 출입구에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공고에서는 영구적인 표식을 위해 아크릴 재질로 

경고판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소음이 있는 장소의 입구 표시

그림 4 그림으로 된 경고 표지판 

85dB(A)이상이 되는 구역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운전시 계측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작업구역

Engine room & Fan room

Steering gear room & CO2 room & Cargo compressor 

room 등

- 거주구역

Emergency generator room & Air handing unit room 

4. 결 론

본 기술보고에서는 개정 및 강제화 된 소음코드에 대해 검

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계반영 사항 및 계측시 요구되는 

사항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설계에 적용된 소음대책을 간

략히 소개하였다.

1) 개정 소음기준은 거구구역의 최대 허용 소음기준이 5dB(A) 

강화되었으며, 차음기준도 5dB 강화 및 신설되었다.

2) 최대 허용 소음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적선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거주구역 내 고위험 구역을 산정하여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3) 실선 차음시험을 통하여 현 설계 상태와 현장작업의 차음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불만족하는 구역에는 High noise 

reduction 판넬과 문을 적용하였다. 

4) 개정 소음코드가 적용된 선박은 2016년 상반기에나 기준 만

족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직 적용 초기단

계이므로 후속선에 반영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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